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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지난 3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사회환원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안군 학생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감사

드린다”며 “부안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부안지사는 올해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

하고 있으며 가뭄 대비 안정적인 용수공급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산저수지 준설사업을 국비 9억

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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